
지구온난화, 열대우림파괴, 물고기남획

등21세기에인류가직면하고있는환경재

앙은무수히많지만그중에서도가장큰문

제는 담수(淡水, 강이나 호수 등의 염분이

없는 물)의 부족이다. 물 부족에 대한 경종

을 울리는 연구내용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

는 가운데, 유엔은 2003년을‘세계 담수의

해’로선언하고지구촌차원의대응책마련

을촉구했다. 물부족현상이더이상먼미래

의일이아님을경고하고나선것이다.

유엔이 발표한‘2002 물 부족지표’에 따

르면 12억명이 안전한 음용수(飮用水) 부

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보다 두배나 많

은 사람들은 아무런 위생설비도 없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로 인해 1년에 500만명 이

상이 비위생적인 물에서 기인한 이질, 콜

레라등의병으로목숨을잃고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5년께에는 담수원 고갈과 오

염으로 27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

태를 겪게 되고, 국가간 물 분쟁으로 비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약 97%가

염수인 바닷물이다. 약 2%는 극지방에서

빙상과 빙하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수, 관

개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은

0.08%에 불과하다. 유엔이 내년을 세계 담

수의 해로 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 부

족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강, 호수 등

의 담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것이다.

한국은 이미 93년부터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로부터 물부족국가군

으로 분류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물부족현상은가뭄이나수

자원의 부족에서 온 현상이 아니라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1

인당 수돗물 급수량은 하루 400여ℓ로 독

일132ℓ, 덴마크246ℓ, 프랑스281ℓ보다

훨씬높다. 게다가수도관누수로인한낭비

가 연간 10억t이 넘는다.  현재 추세라면

2011년에는 물 부족량이 20억t에 이르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이 문제가 아

니라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라

고 지적한다. 이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사용

량을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한다.

실제로 수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은 곳곳

에서 진행중이다.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전국 최고인 인천시의 남동구에서는 주민

들에게 절수기를 무료로 공급하며, 환경부

에서도 2011년까지 3조1천억원을 들여 낡

은수도관을교체할방침이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 부족 위기

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도 가시화 되

고 있다. 대안댐으로 평가받는 녹색댐이

대표적이다. 녹색댐은 산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 속도를 느리게 해 산지가

머금는 물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고

있던 물을 흘려 보내 하천유입수 양을 일

정하게 하는 산림의 홍수조절 기능을 활

용하는 댐이다. 산림전문가들은 220만ha

의 산림을 솎아주면 5년 뒤 숲의 물 저장

능력도 10% 늘어나 60억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교에서 우주의 네가지 구성요소인 지

(地) 수(水) 화(火) 풍(風) 4대 가운데 하나인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공기와 더불어 인

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

서는안될가장소중한자원이다.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원

수애납수(我今淸淨水 變爲甘露茶 奉獻三

寶前 願垂哀納受, 제가 지금 맑은 물을 감

로의 차로 바꾸어 삼보전에 올리오니 원컨

대어여삐거두어주소서)’

새벽에 가장 먼저 불전에 올리는 청정수

공양에는, 모든 진리의 근원인 법신에 생

명의물을바친다는의미가담겨있다. 

옛 스님들은 흐르는 시냇물에 함부로 발

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흔한 물이지만 물

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몸에 밴 가르침을

준것이다. 

물은 만생명을 잉태한 근원지다 높은곳

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포용한

다. 온갖 더러움을 안고 흘러가지만 흘러

가면서 정화되어 다시 청정한 물로써 모든

생명에게돌아간다. 

오대산 수정암 우통수(于筒水), 구례 천

은사 감로천(甘露泉), 화엄사 옥천(玉泉),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 원효샘, 삼랑진 만

어사 정신수(精神水), 경주 분황사 삼룡변

어정(三龍變漁井), 순천 선암사 약수, 해남

일지암 유천(乳泉), 곡성 태안사 돌샘, 부여

무량사 샘물, 고란사 약수… 유명한 약수

는 대부분 산사에 있다. 산중의 사찰에 가

면 누구나 약수 한 모금을 마신다. 시원하

면서도 맑고 감미로운 맛은 입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청량하게해준다. 

원효스님은 밤중에 타는 갈증 속에서 해

골물을 시원한 감로수처럼 생각하고 마셨

다가 미혹한 마음을 깨쳤다. 탐진치 삼독

으로 불타는 화택과도 같은 이 사회에서

산사의 청정수는 정화수(淨化水)와 같다.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있는 한 모금의 약수

를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까지

맑힐 수 있는 것이다. 산사의 청정수도 지

켜가야할소중한우리의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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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
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
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
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

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

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특
히
”

상담문의 : 053-652-3300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체가 물

에서 잉태됐고, 대부분 물로 몸이 이뤄져

있죠. 물은우주와모든생명체안에서순

환합니다. 몸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

물을 몸밖으로 방출시키는 것도 물이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

면우주도인간도이해할수없습니다.”

양주 육지장사 주지 지원스님의 법문

은 항상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소곳이 합장을 하고 눈을 감은 채 육

지장사에서 길어 온 청정수를 건네받은

불자들은‘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장경

을 염송한다. “물은 말의 파동을 느끼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물

의 결정도 흐트러지지만, 좋은 말을 하면

인체와 결합할 수 있는 최적 상태인 육각

수로반응하죠.”

지원스님은물의소중함을먼저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요즘 물

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간

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

서 스님은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운

동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벌써 6

년째 법회때 마다 물의 가르침을 듣고 있

는육지장사신도들은생명의근원수로서

의물을느끼며경건하게마시고있다.

“물도 말의 파동 느끼는 생명체”

법회시 물의 소중함 가르치는 육지장사

◇우리나라는안전한식수를이용할수있는국가(파란색)로분류돼있지만2025년에는물기근국
가로분류될가능성이많다.안전한식수를이용할수있는인구분포(2000년, 세계인구행동연구소).

◇육지장사신도들이감사의기도를올리
고물을마시고있다.

◇순천선암사의약수.
사진제공=선암스님

한국, 물부족국가…녹색댐 등 저장시설 필요

1인 하루 수돗물사용 400ℓ-獨∙佛보다 많아

산사 淸淨水‘물쓰듯’해선 안될 소중한 자원

◇생명의 근원
인물은모든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

사진은한강의발원지태백
산검룡소의물줄기.

사진=고영배기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안전한식수를
이용할수있는인구분포(2000년)

90%초과
76~90%
51~75%
25~50%
25%미만
자료없음

물부족 해결, 발등의 불

유엔, 2003년‘세계담수의 해’로 선언


